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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이슬람의 형성기로부터 중세 이슬람 문화의 개화기를 거쳐 그 이후의 쇠

락과 식민지 시대 그리고 냉전과 냉전 이후 지정학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식민 지

배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근대의 다수 무슬림 국가들의 회복 운동에 이르기까지 장

대한 이슬람 역사를 연구한 책이다.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 ‘이상의 확립’

이라는 제목의 1장은 이슬람 형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저자는 그 시기의 무

슬림들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물론, 그때까지 사회정의 

없이 살았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이상과 제도를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

고 있었다고 주장한다. 2장 ‘이슬람의 황금기’는 중세 이슬람 문화의 개화기를 가리킨

다. 저자는 이 때를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 이슬람 통치체계의 첫 번째 전환이 이루어

진 시기라고 평가한다. 정치권과 종교적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 

종교적 자유와 유연한 행정구조 덕분에 이 시기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과 안정성이 확

보되었고 그것은 이슬람 과학과 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. 다

른 이슬람 학자들의 평가와는 달리 저자는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과  무굴 제국

의 시대가 이슬람의 황금기가 아니라 유럽 식민주의의 희생양이었다고 3장에서 주장

한다. 4장 ‘식민주의와 개혁’은 무슬림 세계에게 재앙의 시대였던 20세기의 이야기를 

다룬다. 하지만 이 시기 이슬람 개혁가들은 이전 세대의 개혁가들과 달리 국민의 일

상생활에 공감하고자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호소할 수 

있었다고 한다. 5장 ‘현대의 이슬람’에서 저자는 압제와 테러리즘을 이슬람교로 정당

화하려는 것을 헛된 시도라고 주장하고, 평화와 민주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현대 주류 

무슬림들을 소개한다. 




